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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디어 생태학자인 닐 포스트만은 ‘유년기childhood’라는 범주의 역사적 등장이 

인쇄문화의 발달과 연관되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인쇄문화 기반 유년기 개념이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의 등장으로 소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포스트만의 ‘유년기 소멸’ 이론이 갖는 한계와 통찰력을 탐구해보고, 이것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갖는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포스트만의 이론은 미디어 형식과 

편향성, 정보 체계의 특성, 주체의 사회화 과정, 유년기의 성격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이 글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학교 안팎 정보 체계의 시공간적 

편향성과 사회화의 조건이 재편되고 유년기 개념 또한 재구성되고 있음을 살펴보았

다. 포스트만의 유년기 논의는 유년기 개념을 구성했던 미디어 환경 자체를 주목하

게 하고, 더 나아가 미디어 환경의 양가성을 성찰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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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초연결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고 있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초등저학

년생(1-3학년)을 제외한 초등고학년생, 중고등학생의 휴대폰 보유율이 모두 

90% 이상이고, 스마트폰 보유율도 초등저학년생(1~3학년)이 37.8%, 초등고

학년생(4~6학년)이 81.2%, 중고등학생이 95% 이상에 이르고 있다. 보유율뿐

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1) 아이들이 영유아시기

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와 함께 자라오면서, 놀이나 학습 

등 아이들의 일상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들 미디어로 매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미디어 중독, 음란물이나 혐오표현 접촉, 어른 뺨치는 폭력성이

나 사회적 일탈의 모습 등이 종종 사회적 우려를 낳는다. 어른들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돌출된 아이들의 모습들에 세대 차이를 느끼며, 한편으론 

걱정하고,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시대의 징표로 바라보곤 한다. 이 글은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유년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생각해보

고자 한다. 

유년기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거치는 생물학적 혹은 심리적 

과정이다. 하지만, 유년기를 특정한 의미가 담긴 인생의 단계로 구분하고자 

할 때, 이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담론이자 실천이 된다.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스는 아동 개념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17세기 이후 서구에

서 발명된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고 말한다.2)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아동은 

1) 김윤화 (2019), pp. 2-3.

2) 필립 아리에스 (196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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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가 지나면 곧바로 성인들의 일상 활동에 참여했지만, 이 시기 이후에는 

아동에게 특별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함께 일하며 노는 모습을 담아낸 

근대 이전의 예술 작품이나 어린이와 성인을 구별하지 않았던 옛날 법을 

근거로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학교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아이가 어른들로부터 격리되고,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곧바로 인생을 

배우게” 되는 “장기적인 아이들의 감금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3) 아이

를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연약하고 순진무구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악으로부

터 보호하고 애정을 가지며 보살펴야 할 대상, 혹은 어른이 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성인 세계의 책임이나 활동을 면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리에스는 성인의 세계로부터 아이들

을 분리하는 시각의 등장이 종교 개혁 및 학교 교육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미디어 생태학자인 닐 포스트만은 아리에스의 논의를 이어 정규 학교 

교육의 등장과 확대라는 제도적 측면이 유년기의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년기 개념이 당대의 인쇄 문자 미디어 

환경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주목한다. 그는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에서 

미디어 환경적 조건과 유년기 개념 구성의 연관성을 살펴보았고, 인쇄 미디어 

기반 유년기 개념이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 시대에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4)

오늘날 어른과 아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러한 구분 

방식은 교육,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특정 연령대의 아이들을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어른들

이 이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갈 책임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3) 필립 아리에스 (1965/2003), p. 36.

4) Postman (1982), p.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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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여 어른과 다른 감각, 

혹은 어른을 뛰어넘는 디지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곤 한다. 부모들은 

종종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을 파악하거나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어른과 아이의 위계질서나 전통적 보살핌 

방식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유년기 개념이나 경험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을 주목하게 된다. 미디어 생태학

자인 닐 포스트만은 인쇄 미디어 환경에서 형성된 유년기 개념이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 환경에 오면서 해체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 글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포스트만의 ‘유년기 소멸’ 개념이 갖는 통찰력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현재의 문화 체계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배경으로서, 아이와 어른의 범주, 혹은 유년기 개념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닐 포스트만의 유년기 이론과 이러한 

이론이 갖는 한계와 통찰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유년기를 

구성하는 미디어 환경적 조건을 주목해보고, 유년기를 둘러싼 디지털 미디어

의 양가적 측면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 유년기에 관한 닐 포스트만의 고찰  

1. 인쇄 미디어 환경과 유년기의 관계   

포스트만은 유년기의 소멸Disappearance of Childhood을 통해, 유년기의 

등장이 인쇄문화의 확산에 따른 학교 교육의 정규화, 그리고 인쇄 미디어가 

구축하는 정보 체계의 특성과 연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년기 개념이 

“성인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특정 형태의 정보가 단계에 따라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환경”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5) 중세시대에도 학교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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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교는 필사본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기반을 두었고, 교육은 

주로 암기와 낭송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교육 과정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포스트만은 인쇄기반 학교 교육이 도제 교육을 대신해 

확대되면서, 읽기 능력이 아닌 연령에 따라 학년을 편성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고 말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지적 범주로서 유년기가 구분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아이젠스타인의 인쇄

문화연구를 인용한다. 아이젠스타인은 학년에 따른 교과서, 성인물과 구분되

는 아동·청소년용 문학 작품의 등장, 관리인, 후견인, 보호자, 양육자 등의 

역할을 맡는 부모 노릇의 정착 등이 인쇄문화의 확산과 연관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6) 포스트만은 학교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어린이와 어른이 

구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쇄 문자의 

형식적 특성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쇄 미디어 환경이 문해 능력을 

기반으로 어린이와 어른의 정보 체계를 구분하고 어린이의 정보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만에 따르면, 인쇄기반 정보 체계에서 학교와 부모는 아이들이 

성, 출산, 돈, 폭력, 죽음 등 어른들 세계에서 공유되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게 된다. 문맹 세계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정보 환경’을 공유하였지만,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학교 제도가 

정착하면서, 어른들은 자신들의 상징 세계와 구분되는 아이들의 상징 세계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유년기는 학교에 다니는 시기, 

훈육의 기간, 성인들의 정보나 경험에 거리를 두는 기간 등으로 인식되었다. 

유년기의 아이는 문해력을 익히면서 “활발한 개성 감각, 논리적이고 순차적으

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상징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고차원의 

추상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만족감을 유예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5) Postman (1982), p. 72.

6) Eisenstein (1979),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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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어른에 단계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7) 

하지만 전자 미디어의 발달은 정보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물리적 맥락을 

벗어나 즉각적으로 전달되고 대량으로 공유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만들어주

었다. 이러한 전자 미디어의 정보 환경은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 혹은 정보의 양식을 바꾸며 유년기 개념을 구축했던 정보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포스트만은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가 일상에 

들어오면서, 인쇄 미디어 환경이 뒷받침했던 어린이와 어른의 정보 체계 

간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유년기라는 근대적 개념과 경험도 와해하기 시작했

다고 주장한다.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는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안방에 전달하며 아이들이 성인 세계의 정보에 손쉽게 노출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정보의 접근 정도와 양을 통제하며 아이들의 훈육을 담당해왔던 

학교의 정보 조절 기능에 타격을 준다. 포스트만은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 

형식의 속성이 유년기 개념을 구축했던 정보 체계의 기저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텔레비전은 이미지를 전시하는 영상미디어이기 때문에, 이를 

시청하기 위해 별다른 학습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적인 패턴 인식만 있으면 

된다. 텔레비전 영상 형식은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지 않고, 시청자를 이해 

수준에 따라 구분하지도 않는다.8) 포스트만은 텔레비전의 무차별적인 접근성

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른 세계의 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부끄러움

shame’이라는 인쇄 미디어의 통제 메커니즘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정보 접근의 단계가 존재하는 인쇄 미디어 환경에서는 특정 단어나 

주제 혹은 행동은 어른들만 알고 지냈고 아이들이 이를 접할 땐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텔레비전 시대에서는 이러한 

부끄러움의 도덕적 훈령이 더는 힘을 갖지 못한다.9) 포스트만은 텔레비전이 

인쇄 텍스트와 다른 상징적, 물질적 미디어 형식을 가지고 있어 이전과 다른 

7) Postman (1982), p. 46.

8) Postman (1982), p. 80.

9) Postman (1982), pp. 81-82.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유년기 소멸’ 개념의 재고 / 이동후  139

정보 접근성을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른들의 정보 체계로부터 

분리되어 통제되었던 유년기 정보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권위와 도덕적 메커니즘도 함께 붕괴했다고 말한다. 

유년기를 미디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

적 시각은 같은 시기의 또 다른 미디어 생태학자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조슈아 메이어로위츠 또한 전자 미디어가 유년기와 성년기의 전체적 동질화 

내지는 통합을 이루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프만의 

상황 연구와 매클루언의 미디어 이론을 접목시키면서, 미디어의 변화가 아이

들이 유년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사회화’ 과정의 구조적 상황을 바꾸고 

있다고 보았다.10) 전자 미디어 환경은 그동안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어른들의 ‘무대 뒤’의 영역을 노출시키면서, 아이들이 이용할 정보의 양이나 

유형을 구분하며 정보에 대한 노출 단계를 통제했던 사회적 맥락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유년기의 구분을 유지하던 사회적 조절 장치, 예를 들어, 

가족 전통, 종교적 믿음, 학교 교육, 사회 계급, 거주 장소 등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지만, 전자 미디어 환경은 아이들의 정보 세계를 확장하는 새로운 정보 

흐름의 패턴을 만듦으로써, 기존의 아이들의 “보호하고 양육하는 환경”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11) 미디어 형식이 커뮤니케이션 상황 구조를 

다르게 구성하면서, 그동안 정보 통제권 혹은 독점권을 가져왔던 교사나 

부모의 권위가 도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포스트만과 마찬가지로, 

메이어로위츠는 인쇄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의 노출이 문해력에 따라 순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전자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가 노출되는 사회적 

단계의 경계가 흐려졌고, 정보의 수준과 유형에 따른 위계가 약화되었다고 

본다.

포스트만과 메이로위츠와 같은 미디어 생태학자들은 유년기를 인쇄 문자 

10) 조슈아 메이로위츠 (1986/2018), p. 343.

11) 조슈아 메이로위츠 (1986/2018),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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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을 토대로 구축된 사회문화적 산물로 이해한다. 이들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지배적 정보의 상징적, 물질적 형식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조건이나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또한, 전자 미디어가 문자기반의 문화, 특히 기존 

학교 교육 체제나 유년기의 개념 등을 약화시키는 행위성agency을 갖는다고 

본다. 

2. ‘유년기 소멸’ 주장의 한계 

 

포스트만이 제안했던 “소멸하는 유년기” 개념은 다양한 반론에 부딪힌다. 

전자 미디어 환경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동질화되고 유년기 개념이 사라진다

는 그의 주장이 지나친 일반화와 미디어 결정론의 문제를 갖는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반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쇄 미디어 문화와 

텔레비전 미디어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그의 접근 방식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포스트만은 인쇄문화가 유년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문해력, 학교 교육, 성인 세계의 비밀에 대한 부끄러움 등을 지목했

고, 텔레비전의 영상 언어나 무차별적 정보 접근성이 이러한 체제를 와해시켜 

유년기 개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길러줬던 

문해력이나 학교 교육, 수치심에 기반을 둔 자기 절제와 예의 등이 유년기 

개념을 뒷받침해주었는데, 텔레비전의 비담론적, 표상적, 감성적 미디어 특성 

때문에 이것이 와해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문자 문화와 전자 

미디어 문화를 대비시킨다. 문자 문화는 이성적, 분석적, 추상적 사고를 키우

고 개성, 심리적 거리, 선형적 시간, 연대기, 언어 중심, 객관적 사실성의 

중시 등의 특성을 갖지만, 텔레비전의 전자 미디어 문화는 감정적, 직관적, 

구체적 사고를 키우고, 집단적 반응, 심리적 관여, 시간의 비선형성과 파편화, 

영상 중심, 사실과 허구의 경계 허물기 등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대비와 

이분법적 접근은 미디어 문화를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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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인쇄 미디어 문화보다 무례하고 열등하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 수 있다.12) 텔레비전의 영상 재현이 문자에 비해 ‘인지적으로 퇴행적’이

고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포스트만의 진단은 미디어 결정론적이고 규범론적

인 태도를 내비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또한 포스트만의 유년기 논의가 미디어 환경 이외의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그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유년기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면서, 집단의 경험을 조것 짓는 정치, 경제, 사회

적 맥락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많은 역사 연구들은 유년기의 근대적 

개념이 소위 이성의 시대 혹은 계몽기라고 불리는 서구의 17세기와 18세기에 

태동했다고 말한다.13) 이 시기 장 자끄 루소나 존 로크와 같은 철학자는 

유년기를 자유와 순진함의 상태로 보았고 아이들의 어린 마음을 조기에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유년기 개념의 형성은 과학적 이성과 

철학적 사고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던 당시의 세계관과 시대적 배경, 특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난 중산층을 중심으로 아이 양육을 중요시하는 

가족 단위가 형성되었던 사회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순수하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정서적으로 취약해 학교 및 가정이 돌봐야 

한다는 유년기 개념은 근대 서구의 중산층의 어린이에게만 국한된 제한적 

개념이었다. 대부분 아이들의 삶은 이러한 이상적 시각과 거리가 멀었다. 

마리암 존 메이너트는 서구에서 계몽기와 산업 혁명의 여파로 신흥 중산층 

가운데 아동 중심의 유년기 개념이 형성되었지만, 경제 하위층에서는 아동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증가하였고 수많은 아이들이 유년기 없이 지냈다고 말한

다.14) 그에 따르면, 유아기와 성년 사이의 유년기를 인정하고 보호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고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것, 또는 유년기를 확장하거나 단축하

는 것이 해당 사회의 구조적 변화, 즉 그 사회의 경제 질서나 아동 교육과 

12) Critcher (2008), p. 101.

13) Clarke (2004); Fass (2013).

14) Meynert (2015).



142  인간·환경·미래 제24호

복지를 다루는 법률 및 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와 함께 유년기의 소멸이라는 포스트만의 개념은 텔레비전이 인지발달

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어른과 아이를 평준화시킨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어린이, 청소년을 미디어의 수동적인 

희생자로 단순화시키고 이들을 둘러싼 발달심리적, 사회적 차원을 간과한다

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15)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 인지발달의 단계가 

다르고, 또한 또래 집단 내에서도 속한 집단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미디어 이용이 일어날 수 있다. 워너는 실증 연구를 통해, 텔레비전의 

등장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평준화시키지 않고 연령대별 인지 

수준이나 여가 행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16)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이 텔레비전 정보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연령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한편, ‘유년기의 소멸’ 개념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이러한 개념이 어린이를 

어른으로부터 분리하여 아이들에 대한 기대 행위를 강조하는 도덕적 규범주

의와 새로운 미디어를 두려워하는 미디어 공포 담론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미디어 변화가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17) 

영화가 새로 나왔을 땐, 아이들의 도덕성과 건강을 해칠까 봐 염려했고, 

라디오가 나왔을 땐, 아이들이 음악에 대한 나쁜 취향을 가질까 봐 우려했으며, 

텔레비전이 나왔을 땐, 너무 자극적이어서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걱정

했고, 컴퓨터가 나왔을 땐, 아이들을 반사회적으로 만들까 봐 불안해했다. 

스타커는 당대의 뉴미디어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기존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는 미디어 공포media panic 담론이 주로 어른들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8) 이러한 두려움의 근거는 새로운 미디어가 어른들의 통제

15) Hoikkala et. al. (1987).

16) Werner (1989).

17) Cassid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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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 아이들과 직접 접촉하고 이들의 심리적인 취약성을 건드리며 세상을 

이해하는 기존 방식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드로트너와 버킹엄은 포스트만식 

유년기 개념에 어른과 아이들 간의 기존 관계를 합리화하고 유지하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9) 이들은 이러한 개념이 

아이들을 순수하고 무고하며 취약한 대상, 혹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규범적 시각을 가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에는 

기존의 가치나 세대 질서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변화에 두려움을 표명하는 

사회문화적 권력의 문제가 내재해 있다. 버킹엄과 젠센은 미디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미디어의 효과를 과장해 일반화시키는 잘못된 이해 방식에

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20)

대부분 사회가 아이들이 성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회의 사회문화적 구조와 시대적 맥락에 따라, 유년기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방식, 혹은 유년기에 특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유년기의 순수성 개념 역시 역사적으로 구성된 개념이

고, 포스트만은 이러한 개념 형성이 인쇄미디어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포스트만의 유년기 이론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비판과 반론은 분명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 고려를 간과했던 

(혹은 소홀히 했던) 그의 한계를 적절하게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인쇄문화 유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대적 편애가 반동적 도덕주의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포스트만의 생각을 미디어 결정론이나 미디어 공포 

담론 혹은 도덕적 보수주의로 단순화시켜 매도할 때, 그의 시각이 갖는 미디어 

생태학적 통찰력까지 간과될 수 있다. 다음은 어떤 측면에서 그의 유년기 

소멸 논의가 재고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18) Starker (2017).

19) Drotner (2013); Buckingham (2013).

20) Buckingham & Jens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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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년기 소멸 개념의 재고 

포스트만은 인쇄 미디어 문화와 텔레비전 미디어 문화를 대비시키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지금까지 포스트만 외에도 여러 미디어 생태학

자들이 문자 미디어 문화와 텔레비전 미디어 문화를 대비시키고, 지배적 

미디어 문화의 대비를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가 갖는 특성을 도식적으로 

설명하곤 한다. 이러한 대비법과 도식화는 미디어 결정론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디어 환경 간의 비교는 미디어와 문화의 관계 

혹은 미디어와 미디어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전체론적으로 이해하

기 위한 접근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청각적 구술문화와 시각적 인쇄문화를 

구분하고 비교했던 매클루언은 이 두 문화를 상호배타적인 것, 다시 말해, 

새로운 미디어 문화에 의해 기존 미디어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

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그는 ‘테트라드tetrad’라는 미디어 법칙을 통해 

미디어 문화가 순차적 과정이 아니라, 미디어의 효과에 따른 향상, 퇴화, 

부활, 역전 등이 동시에 공존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21) 옹도 ‘제2의 구술성’ 

정리로 텔레비전 문화에는 기존 구술문화와 문자 문화의 전통이 변증법적으

로 존재한다고 보았다.22) 포스트만의 유년기 소멸 개념은 인쇄 문자 문화와 

텔레비전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지만, 그의 다른 저서를 보면, 

이러한 대비가 현상학적 설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치 개입적 논쟁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개념은 사회문화적 맥락, 집단과 

개인 간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인쇄문화의 유산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기존 미디어 문화의 유산을 와해시키는 ‘환경’으로

서의 전자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미디어 환경에 대한 상대주의적 

균형 감각이나 인간 생존의 문제로서의 교육의 ‘보전적conserving’ 가치를 

21) McLuhan & McLuhan (1989).

22) 월터 옹 (1982/1996),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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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23) 여러 학자가 유년기 개념의 사회적 구성에 

있어 문화적, 경제적, 법제적 맥락을 주목했지만, 포스트만은 미디어 환경적 

조건을 주목했다. 더 나아가, 포스트만은 이러한 환경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늘날 미디어 환경과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했다. 미디어 환경과 

유년기 개념의 관계에 관한 그의 논의는 다음 측면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포스트만은 미디어를 중립적neutral인 하드웨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를 도구로 보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도와 

용도에 따라 이익이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미디어의 물리적 또는 상징적 형태에 따라 그것이 전달하는 정보나 

담론의 성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지각, 이해, 경험 등을 특정하게 구조화한다고 

말한다.24) 미디어가 우리의 의식, 사고,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적 전개

는 단선적인 기술결정론적 시각이라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미디어의 상징적, 물리적 형식이 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성을 주목하게 한다. 특히 그는 미디어 형식이 그것의 메시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 및 운용되는 편향성bias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편향성

은 인간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과정에 작동한다고 본다. 미디어의 이용은 

미디어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고 문화적 생태계가 변화하는 복합적

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포스트만이 주목한 점은 인쇄 미디어와 전자 미디어

가 정보를 표현하고 코드화하는 상징적 형식이 다르고, 이러한 정보의 부호화, 

전송, 저장, 회수, 해독, 유포 등을 매개하는 물리적 형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차이는 사회의 정보 환경이 구축되는 방식이나 이러한 환경에 

따른 유년기 개념의 구성에 관여하게 된다. 미디어 형식의 편향성과 행위성 

개념은 당대의 권력체계, 제도적 구조, 문화적 가치체계, 지역적 특이성, 

23) Postman (1979). 

24) 닐 포스트만 (1985/2009), (1992/2001), (1996/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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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특정 미디어가 자신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 일련의 효과를 일으킨다는 ‘닫힌’ 기술결정론적 시각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생태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해당 

문화의 역학관계를 주목하게 만드는 ‘열린’ 기술중심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유년기와 성인기의 구분이 텔레비전 미디어 환경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근대적 유년기 개념의 탄생과 소멸의 조건으로서 미디어 환경 

변화를 주목하게 만든다.

둘째, 포스트만은 인쇄문화가 확산하면서 문해력을 숙달시키는 교육을 

제공할 대중적 기관이 필요했고, 이러한 학교 제도의 보편화는 유년기 개념의 

발명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학교를 아이들의 사회화를 공식적으

로 통제하는 정보 체계로 바라본다. 학교라는 정보 체계는 인쇄 미디어의 

상징적, 물리적 형식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지적, 사회적, 형이상학적 편향성

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이러한 편향성의 특성에 따라 아이들의 인지 능력과 

신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특정한 규율이 만들어졌다. 포스트만은 인쇄된 

책의 끝없는 선형성, 예를 들어, “한 문장씩 표현, 단락 잇기, 알파벳 색인, 

표준화된 철자 및 문법”의 순차적 특성이 “활자의 구조와 밀접하게 유사한 

의식의 구조”를 하고 촉진하였고 문해 단계에 따른 학습 체계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보았다.25) 학년에 따라 아이들은 보다 심도 깊고 복잡한 정보에 

노출되고, 성인의 세계에 속하는 주제, 예를 들어, 성적 행위나 다른 생물학적 

기능, 돈, 폭력, 병, 죽음, 사회적 관계, 이기주의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학습해나

가게 된다. 포스트만은 정보 습득 방식이 철자법 훈련, 읽기, 구문론 학습 

등 일정 강도의 훈육에 기초한 순차적 학습 원칙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년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의 상징적 

형식이 문법, 철자, 논리, 단어 학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순차적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나 사회화 

25) Postman (1982),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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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미디어의 상징적, 물리적 

형식과 그것이 가진 편향성이 학교에서의 정보 접근이나 사회화 과정을 

특정 방식으로 매개하고, 유년기 개념은 이러한 정보 체계의 성격을 반영하며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포스트만의 이론은 학교와 가정과 같은 사회 공간을 

정보 체계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정보 체계가 미디어 환경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사회화 과정이 어떻게 매개되는지, 유년기의 성격이 

어떠한 형성되는지 등을 살펴보게 한다. 그의 이론은 미디어 형식과 편향성, 

정보 체계의 특성, 주체의 사회화 과정, 유년기의 성격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생각해보게 한다. 

셋째, 포스트만은 미디어의 등장과 이용은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단순히 더하거나 혹은 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학적 문제”라고 주장한

다.26) 다시 말해, 그는 미디어를 사람들이 소통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운반하는 

전달체가 아니라 이용자나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체계로 바라보면서,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의 등장이 단순히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오락 거리를 부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 환경의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실재 세계를 느끼고 경험하는 맥락과 과정을 

바꾼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 환경이 바꿔 놓은 

맥락과 과정 중 하나는 바로 학교와 가정의 정보 체계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이다. 더 나아가, 그는 미디어의 기능이나 내용보다는 

이러한 과정과 맥락을 구성하는 미디어의 행위성 혹은 미디어 환경의 거래적 

구조와 관계를 주목하라고 제언한다. 그는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모든 

기술적 변화는 “파우스트의 거래”로서 기술적 이익과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이 함께 한다고 말한다.27) 이익과 불이익이라는 용어가 가치 평가적 뉘앙스를 

갖지만, 기술 변화에 따른 생태학적 변화가 갖는 양가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26) 닐 포스트만 (1992/2001), pp. 30-31.

27) 닐 포스트만 (1996/1999),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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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유년기의 소멸 개념을 통해 전자 미디어에 의해 추동되

는 인간과 미디어의 거래적 관계의 양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텔레비전은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고 즉각적으로 전달하며 정보전달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반면, 텔레비전 시대에 인쇄문화 기반의 단계적인 정보 

습득 훈련 및 사회화 과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성적 관심이나 논리적 

성찰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만은 ‘유년기의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미디어가 추동

하는 인식론적 편향성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그는 유년기 개념이나 학교 

교육의 문제를 주목하면서, 인쇄 문자 미디어 환경의 특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 인쇄 미디어 문화유산의 보존을 주장한다. 

그가 보존하고자 했던 유산은 유년기 개념을 발전시킨 정보 체계와 이러한 

정보 체계가 지향하는 인간주의적 세계관과 교육관이다. 그에게 유년기란 

일종의 인위적 유예기간으로서,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

을 가질 때까지 훈련받고 실제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보호받

는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 유용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미디어 형식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세상을 경험한다. 이와 함께 능동성

을 가진 프로듀저produser 혹은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아이들의 능력이나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며 힘을 얻는 ‘사이버 키드’로서의 능력이 낙관적

으로 부각되고,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 

담론이 부상한다.28) 현재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문해력 및 학교 교육과 

같은 인쇄 미디어의 문화유산이나 보호의 시기로서의 유년기 개념을 어떻게 

재고할 것인가의 문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주의

적 가치를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포스트만의 유년기 

논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를 당연하고 불가피한 

28) Ito et. al. (200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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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빨리 적응해나가는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

보다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나 기술주의에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를 질문해보게 한다. 포스트만은 기존 

미디어 문화의 유산을 와해시키는 전자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미디어 환경에 대한 상대주의적 균형 감각이나 인간 생존의 문제로서의 

교육의 보전적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의 문제의식은 좀 더 확장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그의 유년기 소멸 논의에서 나온 미디어 형식과 편향성, 정보 

체계의 특성, 주체의 사회화 과정, 유년기의 성격 등의 상호 연관성을 현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미디어 형식과 편향성이 

학교와 가정의 정보 체계의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와 함께 인쇄 

미디어 문화 기반의 유년기 개념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유년기  

1. 학교와 가정의 미디어 환경 

인쇄문화에 기반을 둔 전통적 학교의 정보 체계는 책상, 걸상, 분필, 

칠판, 책, 연필, 공책 등으로 구성된 물리적 교실 공간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교실은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까지 시간표에 따라 교과목 학습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들, 혹은 학급 또래 

친구들 간 면대면 상호작용과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심리적 공간이기도 

하다. 선생님은 면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하면서 글을 읽고 쓰고 계산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시선은 교실 앞면에 있는 선생님과 칠판을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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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통제하며 가르치는 훈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학생들은 이러한 훈육의 대상으로서 표준화된 규율을 따라

야 한다. 같은 학년, 같은 반의 학생들은 시간표에 따라 같은 내용을 동시에 

배우는 시간적 동질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의 사회화는 이러한 시공간적 

규칙에 따라 통제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실 환경에는 텔레비전, 스피커, 

컴퓨터, 인터넷이 들어오고 때에 따라선 개인이 가져온 스마트폰이 공존하게 

된다. 칠판과 교과서 이외에 시선을 끌 수 있는 스크린이 존재하고, 이러한 

스크린은 문자 이외의 다중양식의 텍스트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 더 나아가 

디지털 네트워크는 가상의 정보공간과 사회적 공간과의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수업 중 참고할만한 다양한 텍스트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교실에 

즉각적으로 가져다줄 수 있다. 오늘날 학교의 정보 체계는 여전히 기존의 

인쇄기반 미디어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정보를 

매개하는 방식이 점차 다양한 양식과 상징 형식의 스크린과 디지털 네트워크

를 통해 다변화되고, 아이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분산되어 교실 안의 중앙집권

적 운영과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올드미디어가 지배적인 학교의 정보 체계에 반해, 학교 밖 정보 체계는 

미디어 환경의 따라 재편되어 아이들에게 비공식적인 학습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은 다양한 미디어 형식에 노출되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별다른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포스트만이 말한 무차별적인 정보 접근성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로 매개된 가상공

간이 아이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하며 보호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사적 영역이었다. 이곳은 아이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나 놀이를 통해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유년기의 주요 공간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가정의 물리적 세계가 디지털 TV,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등이 매개하는 전자 미디어 세계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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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트워크의 초연결성을 통한 외부 세계와의 접촉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다. 가정 공간 내의 정보 체계를 관리하는 부모의 권위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안전감, 친밀성, 프라이버시 등을 제공하고 지켜주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가정의 물리적 경계가 약화될 수 있다.

포스트만과 메이로위츠가 말했듯이, 전자 미디어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서, 외부의 사회적 세계와 상업주의적 

시장을 가정 공간에 가져오고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은 

아이들 침실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침실에서 네트워

크 연결성을 통해 다양한 타자와 가상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해준다.29) 물론 

가정마다 사용한 미디어 기술의 종류, 능숙도, 부모가 디지털 기기를 통제하는 

방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정보 체계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용 미디어 기기 이용이 늘면서, 특히 친밀성과 미시조정의 매개체

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 공간 및 사회적 공간에의 접속을 손쉽게 해주는 

스마트폰의 이용이 늘면서, 사실상 아이들이 접하는 정보 환경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어려워졌다.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미디어 기기의 이용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모임 장소 역할을 했던 텔레비전의 시청조차 가족과 물리적으로 

같이 있으면서도 개인적 미디어 이용이 이루어지는 혼성적 경험으로 바꿔 

놓고 있다.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삶의 경험은 이러한 

미디어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와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이 모바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기기 이용은 단순히 

기기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장하는 정보 환경 자체가 

기존 세대와 다른 조건을 갖게 된다. 특히 미디어 환경은 아이들이 접하는 

세계의 수준과 규모 혹은 접촉의 양식 등의 조건을 만들며 이들이 사회적 

상황과 상호 작용하는 사회화 과정을 매개한다.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29) Livingston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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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장소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넘어 세상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 타자를 만나며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갈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에서의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주축이 되어왔다.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친구들과 면대면으로 만나 몸을 움직이며 

놀던 방식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탈육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상호

작용도 장소에 상관없이 스크린을 통해 매개될 수 있게 된다.30) 따라서 아이들

은 질적으로 다른 사회화 경험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 구성원들과의 근접성, 신뢰, 호혜성이 아이들의 사회화 

혹은 세상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미디어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된다. 아이들이 매개된 미디어 

공간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확장된 타자나 정보를 경험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개인화된 방식의 상호작용에 익숙하게 된다. 아이들은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통해 친구, 가족, 선생, 아는 

사람들에서부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로 연결된 낯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회적 맥락의 붕괴’를 경험하게 되고,31) 물리적

으로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회적 공간에 머무는 ‘같이 있으면서 홀로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32)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어른이나 

친구보다 소셜 미디어의 유명인이나 크리에이터creator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시공간적, 사회적 편향성은 

문해력이나 지식 경험에 기반을 둔 어른과 아이의 전통적 구분 방식, 선생과 

학생의 위계 관계, 이와 관련된 사회 규범 등에 도전하는 정보 체계와 지식 

전수 방식을 구성하는 데 일조한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접하는 정보 체계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유년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려 했던 전통적 관행에 

30) Albrecht & Tabone (2017).

31) Wesch (2009); Marwick & boyd (2011).

32) 셰리 터클 (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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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생길 수 있다.

2. 유년기 개념의 재구성

여러 학자들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어른들과 구분하

고,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 능력을 통해 아이들의 세대적 특성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돈 탭스콧은 디지털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존 세대와 다른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보았다.33) 그는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

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고 기존 정보 체계의 위계질서에 따르지 않으며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디지털 미디어는 아이들의 독립성, 자율성, 개방성, 혁신, 표현의 

자유, 즉각성 등을 지원하며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원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이야기된다. 소냐 리빙스턴은 디지털 연결성이 

보편화된 21세기의 유년기 아이들은 개인의 행위성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34) 조르단 샤피로 또한 디지털 환경의 연결성과 유희적인 

사회적 관여 방식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유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35)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아이들을 능력 있고 잠재성을 가진 능동적 

주체로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능력을 통해 이들 세대의 

특성을 이야기한다. 인쇄문화기반의 유년기 개념이 아이들을 순수함과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 디지털 유년기 담론은 이들을 보다 능동적이고 참여

적이며 자율적 주체로 바라본다. 이러한 담론은 아이들을 어른들과 구분 

짓고 이들의 유년기를 설명하는데 미디어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33) Tapscott (2008).

34) Livingstone (2009). 

35) Shapir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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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함께 유년기에 대한 인식과 

기대감이 바뀌고 있음을 암시한다.

디지털 세대 담론은 주로 유년기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 방식과 주체성에 

관심을 보이지만, 포스트만식 유년기 논의는 조금 다른 각도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유년기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논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 및 가정 공간의 정보 체계의 재편 과정을 

주목할 수 있고, 이러한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및 사회화 과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가상공간이 실제 삶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아이들은 비공식적인 학습과 사회화를 경험하게 된다. 아이

들은 학교의 정보 체계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게임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돌아다니고, 콘텐츠를 만들고 조작하며, 자신의 온라인 페르소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 경험은 트랜스 미디어 능력transmedia literacy에 

기반을 둔다. 트랜스 미디어 능력은 ‘디지털 상호작용의 미디어 제작, 공유, 

소비 등과 연관된 일련의 능력’으로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언어(텍스트, 

시청각 코드 등)를 통한 콘텐츠 제작과 공유, 디지털 네트워크 참여와 협력, 

미디어 활동을 관리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 등을 포괄한다.36) 아이들이 

개인 미디어를 소유하고 트랜스 미디어 능력을 통해 물리적 공간과 다양한 

가상공간을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이들의 사회화는 학교 밖 비공식적 정보 

체계에 의존도가 높아진다. 또한 아이들은 이러한 정보 체계를 통해 ‘행함에 

의한 학습’, 문제 해결, 모방과 모의실험, 놀이, 평가, 지식 전수 등을 비공식적

으로 배우게 된다. 전통적 학습 및 사회화 공간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

으로 확장되면서, 다중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복수성pluralities, 확장된 놀이 

세계를 경험하는 유희성playfulness, 다양한 선택과 창의적 협력 작업을 수행하

는 가능성possibilities, 시민적 관여와 상호작용을 하는 참여participation 등을 

경험할 수 있다.37) 이러한 비공식적 학습 경험은 다시 학교 정보 체계의 

36) Scolari et. al. (2018), p. 803.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유년기 소멸’ 개념의 재고 / 이동후  155

학습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 관행의 변화를 요구한다. 

학교의 인쇄 문자기반 미디어 환경에 디지털 미디어가 점진적으로 도입되

면서, 학교 정보 체계의 전통적 통제 양식이었던 읽기와 쓰기 훈련이 질적으로 

재구성된다. 아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종 전자 화면을 통해 

이야기하고(쓰고) 듣는 데(읽기) 익숙해지면서, 화면을 통한 읽기는 ‘글을 

시청하고 이미지를 읽는 것을 포함’하는 ‘보기’ 행위가 되고 있다.38)  또한 

텍스트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 원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서비스, 물질적

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텍스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정보저

장 체계, 축적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 등이 읽기 활동을 

효율적으로 도와준다. 또 네트워크 연결성을 통해 다양한 텍스트를 옮겨 

다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거나, 맥락이 다른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 글 읽기에서 경험했던 텍스트에 대한 주의력을 갖기 어렵게 

되고, 다른 텍스트에 대한 즉각적 접근성과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39) 

이에 따라 인쇄기반 학교의 선형적 책 읽기가 고양했던 시선에 대한 

통제와 주의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전통적 학교 교육에서 책이나 칠판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신체적 행위와 훈육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철자, 띄어쓰기, 

구두법 등을 손으로 익히고 체화해나가는 훈련이 중요했다. 포스트만에 따르

면, 인쇄 미디어 기반 유년기 개념은 이러한 읽기와 쓰기 훈련을 통해 본능을 

길들이고 지적 능력을 갖춰나가는 기간이다. 그런데, 점차 아이들이 일상적으

로 읽고 쓰는 대상이 스크린으로 바뀌고 있고, 쓰기가 입력하기와 터치하기와 

같은 행위로 대체되고 있다. 과거 신체에 체현된 읽고 쓰는 감각과 의식이 

전자 미디어에 영향을 받게 된다. 

교실 미디어 환경에 스크린이 도입되면서, 포스트만이 말한 전자 스크린

37) Craft (2012). 

38) 케빈 켈리 (2017), p. 137.

39) 니콜라스 카 2010/2015); Bar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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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의 편향성, 즉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의식, 집단적 반응과 정서적인 

관여, 비선형적이고 파편화된 시간 경험 등이 학습 경험에 스며들게 된다. 

터치와 클릭을 통해 다양한 양식의 정보를 접하고 공유하는 일상의 디지털 

미디어 경험이 교실로 연장되고, 아이들은 전통적 읽고 쓰기, 즉 문자기반의 

선형적 독서와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이해 과정을 요하는 학습보다는 농동적

으로 상호작용하며 다감각적으로 관심사를 추구하는 학습을 수행하게 된

다.40) 스크린의 속성이 전통적 쓰기와 읽기의 교육 경험을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며 학습의 과정을 재구성하게 된다. 스크린을 통해 다중양식의 텍스

트를 접하는 과정은 효율성과 속도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시간 문화 논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익숙하게 만들며,41) 촉각적이고 참여적인 배움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 인쇄 문자기반 교육 과정이 반복적 훈련을 통해 ‘느리

게’ 의식을 고양하는 과정이었다면,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접목된 학습 환경은 

효율적이고 ‘빠른’ 성과를 추구하며 인쇄 미디어 기반 유년기 개념을 압도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유년기 개념을 탄생시키고 유지하게 시켰던 정보 

체계의 시공간적 편향성이나 사회화의 조건을 재편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 

체계의 기본 실천들, 즉 읽기와 쓰기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인쇄 문자기반 

정보 체계에 다중 미디어 형식과 네트워크 연결성을 가진 디지털 미디어가 

도입되면서, 문자 텍스트가 고양했던 의식과 감각, 체화된 훈련, 문해력의 

단계, 학습 목적 등이 전환하고 있고, 이와 함께 유년기 개념이 재구성되고 

있다. 문자 언어 상징의 체화와 선형적 주의력을 위한 지난한 훈육이 효율적이

고 신속한 정보 조작과 검색, 그리고 트랜스 미디어 이용의 다중적 주의력과 

실천으로 재편되었고, 순수하고 보호할 대상으로서의 유년기 아이들은 다양

한 미디어 능력을 갖추며 매개된 공간에 참여하는 자율적 개인으로 가정되고 

40) McLean (2020). 

41) Scheibl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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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오늘날 유년기 개념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시기, 훈육의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학교 안팎의 정보 체계 변화와 함께, 인쇄 문자기반 

유년기 개념과는 다른 본질을 갖게 된다. 특히 문해력의 성격과 수준, 정보 

접근성의 체계, 문해력이 추구하는 개성 감각 등이 달라지고, 유년기를 구분했

던 인쇄문화의 지적 위계질서나 도덕적 규범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 나아가며 :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유년기에 대한 질문

포스트만의 유년기 논의는 유년기 개념을 구성했던 미디어 환경 자체를 

주목하게 하고, 더 나아가 미디어 환경의 양가적 거래의 측면을 성찰해보게 

한다. 포스트만 식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양가성을 생각해본다면, 디지털 

미디어의 편재성이나 접근 용이성, 물리적 사회 맥락의 붕괴 등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양식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이나 자율성 

그리고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지만,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나 폭력, 

성, 돈 등의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아이들은 디지털 

스크린의 편향성으로 인해 손쉽게 정보를 접근하지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보다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반응을 하며 정보가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노출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는 아이들의 

개인화와 개별화를 도우며, 자신의 침실에서 또래 친구들과 즉각적으로 접촉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기기는 “계획적이거나 즉각적인, 

공유하거나 분리된, 혹은 멀거나 가까운” 가정 공간을 조직하며 가족 구성원들

의 결속을 도와주지만,42) 가족 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줄어들게 하며 기존의 

보살핌과 보호의 사적 울타리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어른들이 갖는 통제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사이버 괴롭힘이나 인터넷의 낯선 위험에 노출될 가능

42) Chambers (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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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졌다. 편재하는 기술과 결합한 소비주의 시장은 부모나 선생의 

간섭 없이 아이들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개인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마케팅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프로듀저로

서의 능동적 힘을 일찌감치 경험할 수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 네트워크가 

일종의 대규모 파놉티콘으로 작동을 하면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체현된 ‘자신에 대한 소유권ownership of self’을 자기도 모르게 상실해갈 

수 있다.43) 

아이들의 일상적 삶이 어떠한 미디어 환경에 놓이는가에 따라 이들의 

사회화 경험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담론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미디어 환경 속에 

이들이 경험하는 정보의 양, 질, 규모, 양식 등은 이들의 경험과 감각을 확장하

는 동시에, 기존 유년기 개념의 가치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체제를 약화시킨

다. 학교 현장에서 기존의 읽고 쓰는 훈련이 과거와는 다른 유의성을 갖게 

되고 인쇄문화에 기반을 둔 지적 위계질서나 교육적 이상이 시대에 뒤떨어진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기존 상태의 위기나 소멸보다는 

재편이나 변화tranformation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일상의 삶을 에워싼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화 과정의 조건이 재구성되고 있다. 

아이를 ‘타뷸라 라사tabula rasa’의 백지상태의 빈 서판으로 비유했던 인쇄 

미디어 환경처럼 모바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어른들의 정보 세계에서 

분리된 아이들의 세계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졌다. 모바일 디지털 미디어의 

초연결성은 가정과 학교라는 물리적 장소에 다양한 사회적, 정보적 맥락을 

가져옴으로써 아이들이 개별화된 혹은 복합적인 사회적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인쇄 미디어 기반 환경에서 구축된 정보 조절 체계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교 교육과 가정은 여전히 아이들로부터 어른 

43) Chisnal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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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유예하는 공간,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화 과정의 맥락이 디지털 네트워크의 정보공간과 

사회적 상황으로 확대되면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단계적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워졌다. 성, 폭력, 돈, 죽음, 출산 등 어른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개인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정보 세계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용자 참여 콘텐츠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물리적, 상징적 형식이 아이들에게 각종 정보에 

대한 고도의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정보 세계의 손쉬운 접근과 빠른 

확장성에 대응하는 정보 통제력이 필요해졌다. 이와 함께, 인쇄 문자 미디어 

환경의 유산으로서 학교 교육의 갖는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쇄문화 

정보 체계인 학교는 읽기와 쓰기의 체화과정을 통해 이성적 사고력을 학습하

는 유년기 주체를 만들었고, 이와 함께 아이들이 어른 세계의 정보에 순차적으

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조절장치’의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아이들은 각종 정보나 폭력에 노출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며, 

비물질적 노동력으로 착취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으론,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들의 삶이 정교하게 관리되고 제도화되어 다양한 감시와 

통제에 놓일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이용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자율적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지만, 이들의 

온라인 자아를 데이터화, 상품화하며 이것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어릴 

때부터 박탈할 수 있다. 이러한 양가적 상황에서 학교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기술주의 신화, 특히 새로운 기술을 교육 문제의 해결사로 바라보는 믿음에 

비판적 거리를 갖는 ‘정보조절장치’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포스

트만은 학교 교육에 미디어(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가 말하

는 미디어(기술) 교육은 미디어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거나 ‘기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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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44) 여기서 우리 자신을 향한 비판적 태도란 우리가 미디어와 

맺는 관계를 성찰해보고 우리 경험이나 감각을 매개하는 미디어의 행위성을 

간파해보는 것이다. 학교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정보조절장치’로서의 유산을 계승해나갈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

의 유년기 개념이 갖는 의미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유년기 

개념은 언어, 미디어, 인간, 세상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비판적 태도를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배움의 기간을 시장주의나 소비주의 그리고 기술주의 

세계로부터 보존해줄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양가성으로 인해 정보 

체계 속 아이들의 인권과 복지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년기 개념의 

재발명이 필요해 보인다.

44) 닐 포스트만 (1996/1999),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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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hinking the ‘Disappearance of Childhood’ in the Digital 

Media Age 

Lee, Dong-Hoo

Media ecologist Neil Postman argues that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the 

“childhood” concept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print press. Along 

with this, he discusses that childhood is disappearing due to the advent of electronic 

media such as television.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limitations and 

insights of Postman’s theory of the ‘disappearance of childhood’ and its implications 

in the digital media age. Postman’s childhood theory draws our attention to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media forms and biases, the nature of information 

systems, the subject’s socialization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This study examines how spatial and temporal biases of information systems 

(both in and out of school) and their conditions for socialization are reconstructed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It further examines how the concept of childhood 

is changing as a result. Postman’s childhood theory looks at the media environment 

that has contributed to the concept of childhood and reflects on the ambivalence 

of the media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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